
주유소, 불황으로 휴업 급증 “울상”
주유소협회, 2007년 대비 50% 늘어 … 폐․휴업 도미노 현상 우려

주유소 시장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최근 휴업한 주유소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2012년 1-7월 휴업 주유소 수는 2901개로 5년 전인 2007년 1939개에 비해 49.6%

급증했다.

주유소 사이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내몰린 2011년 2565개 보다도 13% 증가한 것이

다.

주유소 휴업의 급증은 극심한 경쟁으로 존폐의 위기에 몰린 주유소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폐업도 철거와 주유탱크 정화비용 등으로 약 1억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휴업은 이마저도 감당이 안 돼 아예 손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으며 2012년 1월 출범한 알뜰주유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1호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형제주유소가 자금난에 허덕이다 8

월 말 주유소를 매물로 내놓고 휴업에 들어갔다. 알뜰주유소 휴업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주유소업주의 개인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주유소는 은행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매각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 시장이 현재 과포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폐·휴업 도미노 현상>은 앞으로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

로 주유소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설립 등으로 가격경쟁을 유도해 주유소를 퇴출하기보다는 업종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덜 고통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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